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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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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0년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기업정년제도에 의해 정년퇴직을 시작하는 원년이었다. 그로부터 향후 10년간
은 한국사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퇴직에 의해 노동력 감소와 복지대상 편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의 재취업과 관
련하여 은퇴경로를 알아보고자 첫째, 월 평균소득과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의 차이분석 둘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1. 17.~2. 16까지 1개월 동안 서울, 경기, 강
원, 충남, 경남, 전남, 제주도 등에 직접방문 및 우편발송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
하여 443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유효한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은퇴경로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는 직업이동, 완전비취업, 반복비취업 등에
서 유의한 결과값이 보여졌다.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업이동 요인이 21%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의 사회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생활준비에 지침
이 될 것이다.

Abstract  Year 2010 was the first year in which the baby boomer generation began to regularly retire by the 
corporate retirement system. For the following 10 years from then, large scal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that used to be the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in Korean society is expected to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reduction in labor force and economic loss from transfer to welfare subjects. In relation 
to reemploy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fter retirement, this study was attempted first, for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course of retirement according to average monthly income and current occupation and 
second, with an assumption that career self efficacy will influence the course of retirement. Total of 500 
surveys for this study were distributed to baby boomer generations through direct visit or mail post in Seoul, 
Gyeonggi, Gangwon, Chungnam, Gyeongnam, Jeonnam and Jeju for one month during January 17 and February 
16, 2012. 443 surveys were returned, among which 400 effective response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As 
a result, the course of retirement according to average monthly income was verified to be significant for all 
factors.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for the course of retirement according to current occupation in job 
transfer, complete non-employment and repetitive non-employmen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career self 
efficacy on the course of retirement, job movement factor was affected by 21%. This study will be a good 
guid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policy and retirement life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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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베이비부머 세대란 국가마다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르
다. 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 미뤄졌던 결
혼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활기를 나타냈고, 그 결과 미국
의 경우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의 18년의 기간에 걸쳐,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1947년에서 1949년 
3년 기간에 걸쳐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6.25전쟁 후
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의 9년의 기간에 걸쳐 태어난 
출생동기집단(birth cohort)이다[1].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
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에서부터 산아
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955～63년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대략 712만 명으로 전체인구 중 
약 14.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 가장 
초기 시작기점인 1955년 출생자가 만 55세가 되는 2010
년부터 기업으로부터의 정년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0년부터 정년퇴직연령
에 접어들었고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다양한 사
회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7]. 우리나라의 국
민소득을 66달러(1955년)에서 2만 759달러(2010년)로 상
승시켜 경제성장의 신화를 창조하는데 일익을 담당함은 
물론, 빈곤한 농업기반 사회를 지식정보화의 후기 산업사
회로 이행시킨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성장을 위주로 한 국가정책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개인적인 행복보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
도록 요구하였고,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문화적으로 급격
한 변화 속에 세대 간에 대립되는 이들의 사회보장 혜택
을 부담하게 될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
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변혁과 심화되는 국제화
와 세계경쟁 등 국내외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3]. 그
간 유래되어온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남성의 
절대적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되며 여성들의 고학력과 활
발한 사회진출은 1960년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8.6%에 지나지 않던 여성의 비율이 1997년 49.5%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가정문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
다[1, 2]. 또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므로 2016년 3619
만 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 것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김미원[1]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중년 

남성 직장인의 퇴직이나 은퇴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19], 베이비부머 세대는 가족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노후 준비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이에 대
한  준비와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8]. 주재영
[29]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은퇴준비에 있어서 자심감과 
의욕, 결단력이 높은 사람보다는 사회참여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은퇴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은퇴준비에 더 적극적이라고 하였는데 이와같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관점에 초
점을 맞춘 연구[19, 28, 29]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
자기효능감과 은퇴경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 발달 안정기에 해당하는 중․고령
자인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진로효능감이 은퇴경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은퇴 설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한국 베이비부머의 코호트특성

세대라는 용어에는 자신이 속한 ‘어느 집단과의 공통
점과 그 밖의 다른 집단과의 차이점’이라는 함의가 내재
해 있다[5]. 

세대 개념의 명료화를 시도한 학자 Kertzer[6]는 세대 
개념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같은 항렬의 친족계
보에 속하는 사람들 둘째, 동일시기 출생 집단으로 보는 
입장 셋째, 생애주기 단계의 집단 넷째는 한국의 경우 
4.19의거, 한국전쟁 체험세대와 같이 특정한 역사적 경험
을 공유하는 넓은 범위의 코호트세대[8] 즉 ‘역사적 시기’
에 같이 생존한 삶들로 보는 입장을 말한다. 

Mannheim[7]은 이러한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를 시작하였는데, 만하임의 세대개념은 코호트 즉 특정한 
기간 중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이후에 태어난 세
대로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의 코호트집
단을 말한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차이점은 먼저 세계대전 후에 혼란기를 거치면서 제대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
으므로 한국전쟁 종전(1953년)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의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진
국과는 달리 1930년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6.0명을 
상회[4], 1940년대와 1950년대 전반기의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사회적 혼란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유년기였던 
1960년대에 빈곤의 시대를 지나왔고, 1970년대 청년기에 
유신시대를 맞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80년대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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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면서 산업화가 가져온 경제적 풍요로움과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후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의 신화가 IMF위기로 이어지면서, 위로는 승진
에 대한 불안과 해고 가능성에 직면했고 아래로는 신세
대 후배들과의 정서적 단절로 이중고를 겪었다. 이 과정
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사회적 변화를 갈구하면서도 가
정의 안정을 희구하는 이중 잣대를 갖게 되었으며, 이념
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혼재된 세대라는 특징을 보인다
[9].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로부터 노후
를 보장받지 못해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
는 첫 세대가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것이다[10]. 

1.3 진로자기효능감

진로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나온 
개념이다. 반두라[11]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어떤 결과
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기효능
감은 자신감과 관련되어 있다[12].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에 근거하여 
헤케트와 베츠[13]는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
와 직업영역에 적용하였다. 그 후 헤케트와 베츠[13]는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진로자기
효능감’이라 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진로자기효능감이 특정 학문
분야, 전공, 직업선택,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영역에서 결
정적인 예언력을 가진다고 말한다[14].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믿음이며, 이를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 구
직효능감이고[15], 진로선택에 적용시킨 것이 진로자기효
능감이다.

1.4 은퇴경로

전통적인 은퇴경로(traditional retirement)는 전일제 경
력직(full-time career job)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 영구적 
이탈 즉, 단 한번의 전환과정을 거쳐 완전히 은퇴하는 형
태였다. 그러나 1970년대 Retirement History Study(RHS)
를 사용한 연구들은 다수의 고령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해나가는 것을 관찰하고, 비전통적인 은
퇴경로와 다양한 은퇴유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16].

점진적인 은퇴경로(gradual retirement)는 전통적 은퇴
경로와는 달리 전일제 경력직 이후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전일제 경력직에서의 시간제(part-time)근
무나 전일제 경력직과는 다른 연결직업(bridge job)을 거

쳐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연결직업
(bridge job)은 평생직장 이탈 이후 완전히 은퇴하기 전까
지의 기간을 연결해주는 직업들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17]. Ruhm[18]은 연결직업에서
의 산업과 직종은 대부분 평생직장(career job)과는 다르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은퇴경로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박경숙[19]은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분석하여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
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한국노동패널 1～3차년도 자
료를 분석한 결과, 동일직업지속형, 직업이동형, 완전비
취업형, 반복 비취업형으로 크게 4가지로 일자리 이동이 
유형화 되었다.

이현기[17]는 미국의 NLS(Nation Longitudial Survey 
of Older Men) 데이터를 이용하여 55세～61세 남성의 경
력마감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55세 현직에서 계
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
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
(15.9%), 영구적으로 은퇴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
는 형태(6.3%)등 다양한 경력마감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 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가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Quinn[16]은 HRS(Health and Retirement Survey) 데이
터를 사용하여 1992년부터 1994년 사이에 조사대상자들
의 49세 이후의 경력이동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77%의 응답자들이 1994년에 전일제 경력 직업에 머물러 
있었으며, 14%는 일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전
일제 직업이나 시간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1992년 전일제 경력 직업에서 벗어나 1994
년 연결직업에 머무는 가능성에는 연령, 자영업, 교육수
준, 자가소유 여부, 미성년 자녀의 존재, 기업연금, 건설
업 등이 유의한 경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로자기효능감 및 은퇴
경로를 중심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사전조사를 실시
하여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표본추출방법 확률표본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의 유형 중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1. 17.~2. 16까지 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3권 제4호, 2012

1588

문             항 자기
평가

목표
설정

직업
정보

문제
해결

은퇴이후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진로계획이 있다
나는 은퇴이후의 계획이 있다
많은 직업 중 내게 맞는 직업 선택
어떤 직업이 잘 맞는지 알 수 있다
5년 후 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 수 있다

.84

.81

.74

.72

.67

.63

.56

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서울, 경기, 강원, 충
남, 경북, 전남 및 제주도를 포함하여 직접방문 및 우편발
송으로 수집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43
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에서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부적절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총 400명의 데이터를 분
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
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로자기효능감과 은퇴경로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월 평균수입과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에 어떤 차
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의 사후 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규
명하였으며,  은퇴경로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
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설검증을 위한 각 연구변수들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항은 김수란[20], 김태희
[21], 이현주[22]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기평가, 목표설
정, 직업정보, 문제해결이라는 4항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
성하였으며, 은퇴경로를 측정하는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Quinn[16]가 제작한 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
여[17, 19] 다시 제작한 것을 사용하여 동일직업, 직업이
동, 완전비취업, 반복비취업의 4항목으로 은퇴경로를 구
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의 진로자기효능감
과 은퇴경로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만들었다.

3. 실증분석결과

3.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2명(50.5%), 여자 198명(49.5%) 등이며, 최종학력

은 대졸이상이 많았으며, 월 평균수입은 200～4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1]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    분  표집수    %

성별 남 202 50.5

여 198 49.5

최종학력

중졸 이하 35 8.8

고졸 152 38.0

대졸 159 39.8

대학원졸 이상 54 13.5

월 평균수입
200만원 미만 123 30.8

200～400만원 미만 166 41.5

400만원 이상 111 27.8

현재 본인의
직업

전문직 88 22.0

사무관리직 87 21.8

서비스직 80 20.0

생산제조직 42 10.5

단순노무직 37 9.3

자영업 66 16.5

3.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
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부하량이 
0.4 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위해
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
이 각 하위요인 모두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수준
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진로자기효능감 요인분석
[Table 2] Career Self-efficac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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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목표 세우고 진행상태 확인
실수해도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음
앞으로의 계획을 적고 때때로 수정

.74

.70

.56

직업선택을 위한 자주 정보 수집
직업정보를 인맥이나 인터넷 이용
어떤 직업도 탐색가능하다
도움을 줄 사람이나 기관을 안다

.84

.75

.63

.58

내가 하는 업무를 잘 안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노력
처음선택이 잘못되면 대안을 생각
내가 할 수 있는일 없는일을 판단
역경 이겨낸 사람보면 의지 생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자세가 됨

.78

.73

.63

.62

.59

.51

주: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순으로 제시함. 

[표 3] 은퇴경로 요인분석
[Table 3] Course of retirement Factor analysis

문             항 동일
직업

직업
이동

완전
비취
업

반복
비취
업

은퇴후 재취업은 현재하는 일뿐이다
지금 하는 일이 평생 해야 할 일
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다
이전직업과 유사한 직업에 종사

.82

.76

.74

.69

재취업시 어떤 일도 상관없다
은퇴후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한다
은퇴후 새로운 직업에 잘 적응

.79

.74

.61

직업을 갖기보다 여유를 찾고싶다
경제적여유로 재취업생각이 없다
재취업보다 여가에 관심이 있다
자녀가 재취업을 반대한다

.76

.74

.67

.66

재취업이 힘들면 포기한다
재취업 생각은 있지만 포기도 가능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듬

.86

.84

.70

주: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순으로 제시함. 

[표 4] 신뢰도 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변           인 문항수 Cronbach's α

진로자기효능감

자기평가 7 .90

목표설정 3 .74

직업정보 4 .85

문제해결 6 .78

은퇴경로

동일직업 4 .77

직업이동 3 .61

완전비취업 4 .71

반복비취업 3 .78

3.3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경로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경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았으며 은퇴경로의 요인 중 월 평균수입이 많을
수록 완전비취업의 은퇴경로를 나타냈으며 월 평균수입
이 적을수록 직업을 바꾸더라도 경제생활을 계속 영위하
기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은퇴 후 직업생활의 연
속성은 경제적인 월 평균수입이 중요한 변수라 여겨진다.  

은퇴 후 주된 재취업의 동기가 경제적인 필요성의 요
구이며 사회적 활동의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
감과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16,19,25,26]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표 5] 월 평균수입에 따른 은퇴경로
[Table 5] Course of retirement According to monthly 

income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동일
직업

200만원 미만 123 2.66 .86

4.27* a<c<b200～400 166 2.94 .74

400만원 이상 111 2.83 .92

직업
이동

200만원 미만 123 3.61 .69
   

5.17
** c<b<a200～400 166 3.45 .63

400만원 이상 111 3.32 .72

완전
비
취업

200만원 미만 123 2.61 .69

3.55* a<b<c200～400 166 2.72 .77

400만원 이상 111 2.86 .70

반복
비
취업

200만원 미만 123 3.40 .84

4.39* a<c<b200～400 166 3.67 .78

400만원 이상 111 3.49 .84

  

**p<.01, *p<.05
주: (a) 200만원 미만, (b) 200～400만원 미만, (c)400만원 이상  
 

3.4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의 차이
는 표 6과 같이 분석되었다. 직업이동, 완전비취업, 반복
비취업의 은퇴경로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동일직업은 기각되었다. 전문직은 직업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박경숙[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게 나타났다.

생산제조직은 은퇴 후에도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요즘 사회문제로 숙련공의 생산연
령이 높아져서 퇴직후에도 같은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많아지는 것과 부합하는 결과였다. 

서비스직은 경제적 여유가 된다면 직장생활에서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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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수 B SE β t(p)

동일직
업

(상수) 2.69 .28 9.55

자기평가 .14 .07 .15
*

2.01

목표설정 .32 .07 .31*** 4.90

직업정보 -.24 .06 -.26*** -3.74

문제해결 -.16 .09 -.11  -4.74

Adj R2=.09  F=9.64  p<.001 * p<.05 

[표 7]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Course of 

retirement

직업이
동

(상수) 3.51 .26 16.33

자기평가 -.24 .05 -.31*** -4.53

목표설정 -.11 .50 -.13* -2.12

직업정보 -.14 .05 -.19
**

-2.89

문제해결 .40 .07 .32*** 5.94

Adj R2=.21  F=25.86  p<.001 ** p<.01 * p<.05 

완전
비취업

(상수) 2.93 .24 12.39

자기평가 .37 .06 .44*** 6.32

목표설정 .10 .06 .12 1.88

직업정보 -.08 .05 -.11 -1.57

문제해결 -.39 .07 -.29*** -5.24

Adj R2=.16  F=18.42  p<.001

반복
비취업

(상수) 3.53 .29 12.41

자기평가 .23 .07 .25** 3.36

목표설정 -.20 .07 -.20* -3.01

직업정보 -.08 .06 -.09 -1.30

문제해결 .05 .09 .03 .50

Adj R2=.04  F=4.05 ** p<.01 * p<.05

[표 6]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
[Table 6] Course of retirement According to current Job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동일
직업

전문직 88 2.94 .85

1.32
d<b<c<f<a

<e

사무관리직 87 2.70 .85

서비스직 80 2.84 .96

생산제조직 42 2.64 .87

단순노무직 37 2.96 .53

자영업 66 2.85 .74

직업
이동

전문직 88 3.24 .70

4.90*** a<b<f<c

<d<e

사무관리직 87 3.27 .67

서비스직 80 3.46 .67

생산제조직 42 3.90 .45

단순노무직 37 4.01 .49

자영업 66 3.42 .64

완전
비
취업

전문직 88 2.59 .71

19.69*** d<a<e<f

<b<c

사무관리직 87 2.97 .73

서비스직 80 3.05 .77

생산제조직 42 1.93 .34

단순노무직 37 2.59 .46

자영업 66 2.78 .57

반복
비
취업

전문직 88 3.36 .82

13.24*** e<a<b<d<c

<f

사무관리직 87 3.47 .90

서비스직 80 3.69 .64

생산제조직 42 3.67 .29

단순노무직 37 3.16 .97

자영업 66 3.80 .93

  

***p<.001
주: (a) 전문직, (b) 사무관리직, (c) 서비스직, (d) 생산제조직,
   (e) 단순노무직, (f) 자영업   

3.5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은퇴경로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
하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진로자기효능감은 직업이동요인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자기효능
감이 새로운 직업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진다고 말한 
이성광[14]의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으며, 김종식[23]의 
연구결과 진로자기효능감이 동일직업에서 가장 높은 설
명력을 보여준다는 것과는 다르게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점으로 향후 10년 사이에 베
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은퇴물결에 휩쓸릴 것이다. 이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는 과
거의 은퇴자들에 비하여 가장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교
육을 잘 받은 은퇴자 그룹이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이후의 재취업과 관련하여 
진로자기효능감과 은퇴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월 평균소득에 따른 은퇴경로에서 동일직업, 직
업이동, 완전비취업, 반복비취업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
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현재 직업에 따른 은퇴경로는 직업이동, 완전비
취업, 반복비취업 등에서 유의한 결과값이 보여졌다.

셋째,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에서
는 직업이동 요인이 가장 높은 21%의 영향력을 보이며 
자기평가,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의 모든 요인에
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자기효능감은 특정상황에서 자신이 능력이 있다
고 확신을 할 때 그 상황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처리
해 나가는 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심감을 가지지 못
할 때에는 그 상황을 회피한다고 하였는데, 은퇴 후 경제
적인 여건으로 직업을 바꿔야 한다면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직업이동에도 적극적이라 은퇴경로에 영향
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Bandura[11]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박경숙[1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직업이 관리행정 및 
전문직에 종사했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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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상위 10%에 속하는 고령자가 완전비취업의 은퇴
경로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와 이번 연구에서 소득이 높
은 사람일수록 완전비취업의 은퇴경로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16, 26]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 자산 측면에서 상
위와 하위에 분포하는 사람이 점진적으로 은퇴경로를 선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르면 빈곤
층에 있는 경우 은퇴 후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계
속근로를 원하게 된다는 이번 연구결과와도 부합되었다. 

경제력이 있고 전문직에 종사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굳
이 새롭게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보다는 사회봉사나 원
만한 가족관계 등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일직업과 직업이동 요인에서만 직업정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은퇴 후 직업생활을 계속적으로 영위하
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인맥이나 인터넷 등의 직업정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직업이 자영업인 빈도가 16.5%로 
중간정도 위치를 차지했지만, 장지연[24]의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로 연결하여 사
건사 분석을 통해 45세 이상 취업자의 경력이동을 분석
하였는데,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고령자 노동시장은 자
영업과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큰 상태이기 때
문에 전일제 근로에서 비경제활동으로의 직접적 전환과 
비슷한 비율로 근로시간 단축 경로를 통해 은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근
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가능성
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연주[32]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세대의 은퇴경로를 
살펴보면 중․고령 근로자의 은퇴경로에 관한 분석은 은
퇴과정이 노동시장에서 단 한 번의 은퇴로 전환되거나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통해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일반적인 세대의 은퇴경로는 노후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57.6%,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42.4%로 나타났는
데[30],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방식은 변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연구에 따
르면 노후에도 여전히 주 5일 풀타임 근로를 희망하는 베
이비부머는 31.1%에 그쳤다. 

이에 반해 주 5일 파트타임 또는 주중 2~3일 풀타임 
근로 등 보다 유연한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이 68.9%로 
더 높았다. 일반적인 세대가 사회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
이 소득창출이라는 생계형 이유가 거의 전부였다면 베이
비부머 세대들도 생활비에 보탬을 주기 위한 생계형 이
유가 가장 크지만 그 다음으로 일을 통해 봉사하고 보람

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31]. 이와같은 결과
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들은 55세부터 정년을 맞아 집단은퇴를 시
작하지만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첫 수령시점은 만60세로 
돼 있다. 게다가 2013년 부터는 5년마다 연금수령시기가 
1년씩 늦어지기 때문에 1955년생의 경우 만61세가 되는 
2016년에, 1963년생의 경우 만63세가 되는 2025년에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수령 
시점 간에 6～8년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퇴직자들이 재취
업을 못할 경우 퇴직 후 6～8년 동안 유일한 생계 보조제
도인 국민연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퇴직 베이비부머들은 생활비 문제에 직면
하게 된다. 따라서 은퇴 후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재취업
을 통한 생활비 마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퇴직
을 한 중년 후기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중년남성의 
재취업은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1].

지금까지의 연구가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해서 삶의 
만족도, 주거유형, 노후생활 인식, 건강수준, 부동산시장, 
국민연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진로자기효능감이 은퇴경로에 미치는 영향력
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탐색
으로 퇴직 후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역할상실, 경제력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이해를 통해 은퇴 이후의 직업활동
을 통한 사회 참여, 우수 노동력 활용, 건전한 은퇴 생활
의 지원, 사회적 관계회복, 자원봉사활동, 재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가, 새로운 노동시장에 재진입을 위한 재취업
에 관한 각 개인에 맞는 퇴직과 재취업 맞춤교육 프로그
램 도입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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